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이용수기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

마음맑음 선생님이 되어 가는 시간, 지금은 ing 중..

저는 보육교사로서 18년째 아이들과 함께하며 국공립 원장을 꿈꾸며 하루하루의 보
육현장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보내며 뉴스 속에서 학부모님들의 무리한 요구들로 인
해 힘들어하는 이야기들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부터 1년 반쯤 그 학부모님과 만남이 저의 어린이집으로 향하
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비가 오면 내가 주차장으로 가는데 힘들겠죠? 가방을 들어줘야죠”
“우리 아이가 센터 수업이 있는 날 왜 행사를 계획하세요?”
“어린이집 폐원시킬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국회의원 구청장 다 데리고 올 거예요”
“선생님이 밝고 다니는 곳이 우리 친정아버지 땅 건물이 없는 곳이 없어요,
 이런 내가 왜 무시를 당해야 하죠”

이외도 수없이 많은 무리한 요구와 협박들이 이어지며 그 학부모님들의 요구 들을 
들어주면 그 아이가 졸업하기를 바라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 마음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내가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서 선택한 나의 삶과 너무나도 소중하게 지켜오던 보육교
사라는 직업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보육교사로서 우리도 
존중받고, 인권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이 직업을 시작했을 때, 
아이들에게 최고의 보살핌을 주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학부모님과 문제들로 인해, 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을 느끼기도 
했지만, 어디에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힘든 나날 속에 빠져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순간들을 내려놓는 순간 한국보육
진흥원에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센터 담풀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도 말하지 내 마음을 이야기 나누고 해결책을 찾고 싶어 담풀 홈페이지를 여러 번 
들락날락하며 망설이기를 수십 번...
마음을 굳게 먹고 담풀에 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담풀 관계자의 전화로 시작된, 지쳐있던 내 마음과 보육활동에 대한 변화가 시작되
었습니다.
먼저 폭언과 무리한 요구를 하는 학부모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법률적인 
조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보육교사로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고, 제일 많이 변화를 겪은 것은 저의 마음이 이었습니다.

전화로 시작된 50분의 심리상담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고, 위로해 줌에 
제가 그동안 느끼던 어려움과 한없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던 제 마음에 맑은 공기를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심리상담 선생님의 말씀 중에 “아이를 사랑해서 그 무리한 
요구들도 묵묵히 이겨냈던 선생님은 참 괜찮은 선생님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왜 보육교사라는 직업을 택했는지 처음 보육교사가 되었던 그날로 돌아가는 마
음이었습니다. 그때의 설레던 순간, 아이들도 웃고 저도 한없이 즐거웠던 그날의 한 
장면이 떠오르며 마음속에 무언가 반짝하고 지나감을 느꼈습니다. 심리상담 선생님
이 알려주신 방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보며 제 마음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학부모들의 무리한 요구나 불합리한 간섭을 당연시했다면, 이제는 저 자신
과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안
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에 대한 요구를 정중하면서도 확실하게 전달하
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스스로가 저의 보육현장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
다. 저는 더 이상 불합리한 상황에 내 마음을 다치지 않고 제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
는 것이 직업에 대한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동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모두가 더 건강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
어졌습니다.

보육교사는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는 직업이지만, 동시에 저희도 인간으로서 존
중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권이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저 자신과 동료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마음 맑
음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마음을 토닥토닥해주신 담풀의 심리상담 선생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그동안 바닥만 보면 걷던 시간을 되돌아보며 오늘은 맑은 하늘 아래에서 서 
있습니다.


